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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융합학과 



“왜 언론정보학과에 
진학하게 되었나요?”  



기자가 멋있어 보였습니다. 
 
- 사회, 공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. 
- 공무원은 시키는 것만 해야할 것 같았고, 
- 사회선생님은 재미 없을 것 같았고, 
- 시민단체에서 일하기엔 돈을 못 벌 것 같았어요. 

 
- ‘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(김진명)’라는 책을 읽고, 
- 기자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. 

 
- ‘아 이거다!’ 
-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가능하며, 
- 사회, 공익과 관련되어 있고, 
- 명예, 돈도 적당히 있는 
- 그런 직업이 바로 기자였죠. 

 
- 무엇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사회문제를 
- 개선하기 위한 직업으로는 
- 기자가 제일 적절하다 싶었어요 



폐지 줍는 어르신 



- 제 고향은 경북 구미 산업도시입니다. 
- 산업역군으로 힘써오신 7~80년대 어른들이 많이 사십니다. 
- 하지만 사회로부터 외면받아, 지금은 폐지를 주으시며 힘겹게 사십니다. 
- 저임금, 저곡가 정책으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. 
- 이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. 
- 방송, 신문으로 사회를 고발하면 쉽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

신문, 방송매체의 힘을 믿었습니다. 

 
 



막상 단상에 올라와보니 
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좀 다르더라구요. 



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하지? 

- 기자가 되기 힘들다. 
- 생각보다 기자가 큰 힘이 없다. 
- 기자를 영웅시해왔지만,  
   직접 만나보니 일개 월급쟁이일 뿐이었다. 
- 신문, 방송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. 
- 새로운 미디어(매체)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. 
- 쓰레기 같은 뉴스가 너무 많다. 
 

신문, 방송의 현실 

- 진실을 분간해낼 능력이 필요하다. 
- 더 파급력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연구하자. 
- 통계로 이야기하던 기자도 생각해봤었는데? 
-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다. 
- 빅데이터로 인생을 풀어가도 좋겠다. 
- 인생을 담는 것이 저널리즘.  
- 데이터 저널리즘을 해보자! 
- ‘석면쇼크, 부산이 아프다’(http://shock.busan.com/) 

- 위의 기사가 너무 재밌다! 



데이터에서 저널리즘의 희망을 봤습니다. 
그래서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다전공하게 됐습니다. 



데이터, 코딩, 저널리즘을 계속 공부하다보니.. 

- SBS 마부작침, 한국경제 뉴스래빗 등 기존 언론사에서 다루는 수준은 다전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. 

- 기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수준으로만 끝내는 것은 재미 없어 보였습니다. 

- 점점 저널리즘보다는 ‘미디어 생태계’에 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

- 이제는 방송, 신문처럼 내용을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, 

       독자들의 반응(댓글, 공감/비공감 클릭, 머무는 시간)등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. 

- 지상파, 조중동, 경한으로 대표되던 미디어 구조가 해체되고 있습니다. 

       네이버, 유튜브, 다음 등 새로운 IT기업들이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

- 이 새로운 전환점에서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, 기존 및 신규 미디어들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궁금합니다. 

- ‘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‘비밀’ 캐낸 보고서’ (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241) 

          같은 연구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. 

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241
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241


앞으로는...? 



자연어처리를 중점적으로… 
- 독자(한국인)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해서 자연어처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. 
- 일부 시사평론가에 따르면, 
      뉴스의 시공간 소멸(모바일로 실시간 반응이 가능해짐)하면서 독자들의 감정이 더 극화되었다고 합니다. 
- 특히 요즘 뉴스는 SNS 상에서 공유되고, ‘소비(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봄)’됩니다. 
- 내가 알고 싶은 진실만 찾고,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합니다. 
- 카카오톡 단톡 기능이 생긴 전후 댓글을 비교해서 감정이 더 극화되었는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. 
- 저널리즘은 ‘정의’를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, 매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‘기업’입니다. 
- 이런 상황에서 매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토론하는 자료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. 

 
 
 

현직자를 찾아서… 
- 한국언론진흥재단, 미디어오늘 등 미디어 생태계 연구원분,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생 등  
      기존에 없던 저널리즘 연구를 하시는 분을 만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싶습니다.  
-     일단은 한국경제 데이터저널리즘 기자이자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생인 분을 만나뵐 예정입니다. 



브런치: 
https://brunch.co.kr/@ehdrn463 

 
깃허브: 
https://github.com/ehdrn463 



감사합니다  


